
2010년 3월 8일 법칙과 이치의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혜은

부산향기로운 교회.

2009년 12월 18일 철야 기도중 성서를 읽다보면 진실로 일어난 일인지 비유로 일어난 일인지 헷갈릴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은 하늘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와 이치와 법칙의 역사에 대해 말하겠다.

깊이 깨달아 진정 성서를 깊이 이해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성서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아주 많이 기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은 내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만 믿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

내가 너희 선생에게 가르친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법칙과 이치의 하나님이시기에 너희가 읽는 성서도 진정 깨달아 보면 

법칙과 이치에 맞아 떨어지게 쓰여있다.

하지만 성서를 읽다보면 비유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읽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치와 법칙을 떠나 나의 아버지가 그 시대 중심자에게 권능의 역사를 펼치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진정 일어나는 일, 그 일은 권능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라.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법칙과 이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도록 하라.

성서에

물이 포도주가 된일 

죽은 자 살림

모세 홍해를 가른 일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일

그 모든 일들이 중심자를 통한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하심이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절대 육적으로 이치와 순리적으로만 풀면 안풀린다. 그리하면 아버지의 권능을 덮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서가 이치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니 모든 것을 법칙과 이치로 풀 수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오직 성서의 주인공인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성령 어머니, 그리고 나 예수뿐이니라. 

너희 섭리사의 기준이 된 선생 또한 시대의 중심자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여 서해안 밀물을 멈추는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

그 사건 또한 절대 이치적으로 풀 수 없는 일이다.

모세때 바람을 이용하여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당시 바람을 이용하여 섭리사 선생에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준 

것이다. 자연적 바람이 어찌 바닷물을 멈추었겠냐? 하나님의 하신 것이다.

너희는 양면의 하나님임을 깨달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법칙과 이치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도 전지전능하심만으로 세

상을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러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케하라. 

무조건 머리로만 아는자 되지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지 말도록 하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깨달아 알 때 깊은 성서의 말씀도 깊이 깨달아질 것이다.

진정 알고 또 알며 깨닫고 또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섭리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라.

섭리사의 신랑 예수니라. 


